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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 : 요즘은 뭐 물건들 잡는 거
B : 요즘은 다 갇혀수게, 바당을
A : 저 금허기 헤 가지고예. 에 칠월 팔월 구월. 근데 이제 구월 달부터는 소라 이제 금허기

가 끝나믄 작업시작 허여. 헐 거
Q : 여기 바다 어장은 어디로부터 어디까지꽈?
A : 여기는 한수리는 수원하고, 한림항 끝까지가 한수리 어장이고, 주로 이제 비양도 공동 어

장에 작업허레 다닙니다.
Q : 비양도 공동 어장은 여러 곳이 같이 하고 있지예 
B : 예
A : 구(9)개리. 그러니까 한림읍 관내 구(9)개리. 귀덕1리, 2리만 떼져 가지고예. 수원에서부터 

시작해가지고 월령까지 
Q : 음, 수원에서부터 월령까지. 귀덕일1리, 2리는 안 갈 거고
A : 예. 그냥 그디예 옛날 거 우리 할머니 시대덜, 어머니 시대덜 관행이 이 풍선타고 네1) 젓

으멍 거기 물지 허레 주로 미역이 많이 나니까 미역허레 다니다가 이제 어장이 육십(60)
년도에 이제 면허를 받으면서 한림 수협 조합장님 면허로 해가지고 거기 다녔던 마을만 
하니깐 비양도까지 아홉(9)개 마을. 거난 귀덕1리, 2리는 안 다녀버리니깐 포함이 안 된
거주

Q : 아, 한림읍 지구에서
A : 예
Q : 음 여기 한수리 바다 어장에는 뭐가 주로 많이 남수과?
A : 우리는 뭐 보편적으로 제주도야 뭐 소라, 천초, 안 나는 거 엇이 나 나기는 나는데, 바당

이 오십구점이(59.2) 헥탈(ha) 작다 보니까 물량이 적지, 나는 거는. 다 골고루 다 나예. 
보말이고 뭐고, 있는 거는 다 있어. 근데 해조류도 옛날에는 도 잘도 하영 잇어났어. 
 모자반도예. 

B : 바당은 아도  많이 나나신디. 셍복도 수원 바당보단 우리 한수리 바당이 더 많이 나
고 헤신디 바당이 오염 뒈간예 전복도 이젠 자연산이 하나도 엇고, 

A : 이제 비양도 땅에 가. 완전 모자반이고 감태고 어장이 풍성하고, 넓고, 완전 밖으로 나갈 
수록 수심도 얕으곡, 그래서 이제 배타고 비양도 땅에 주로 가사 허고, 주로 우리 주선 
어장은 이제 그 뭐냐 물건이 이제 주로 없는 편

Q : 게 어촌계장님은 죽 그 새 시적으로 일월달부터 작업한 거 대강 아시겠네

1) 네 : 노



A : 예
Q : 한번 얘기 좀 해보십서
A : 일월달에 그 뭐 잡는 거?
Q : 응. 일월달부터 해가지고
A : 일월달은 주로 소라 많이 잡고, 그 다음은 저 이월달에는 소라 
B : 해삼
A : 해삼
Q : 해삼?
A : 음, 해삼. 방류해서 놔두면은 해삼도예 많이 나와. 해삼 잡고, 또 이제 사월달 되면은
B : 성게허고
A : 으, 삼월 사월달부떠는 이제 성게 작업
Q : 해조류는 이라든지 
B : 그 거 없어
A : 해조류는예
B : 하나도 엇우다. 그런 거
A : 해조류는 
B : 메역이나 벢이
A : 우리 한수리 어장에는 이 엇고, 비양도 어장에 가면은 허고 또 미역허고
B : 미역허고
A : 미역허고, 사월 오월달에는 허고 미역 주론데 그렇게 허고. 소라는 그 때 되면은 풀

이 바다 속에 풀이 이렇게 저 많아 가지고예 다 숨어버려. 숨어버려 가지고예 잘 안 보이
면은 그 달달이 철철이 나는 해산물을 주로 하는데, 이제 유월달은 저 오분자기, 성게 그
렇게 하고, 칠월달에는 이제 금허기가 들어가니까 보말 보말

B : 보말 잡으면 끝
A : 예. 보말 그거 하루 이틀 그렇게 잡고
Q : 구월달부터 다시
A : 구월달부떠는 이제 소라 금채기가 이제 산란기가 끝나니까 구월달부떠 일월달까지는 주로 

이제 소라. 그렇게 가. 유월달에는 저, 천초, 오월달에는 천초
B : 천추, 천추
Q : 천초도 좀 납니까?
B : 예. 하영 납니다
Q : 하영 나?
A, A : 예. 
B : 하영 헙니다
A : 천초는 그런대로 우리 한림 수협 관내는 한 세(3)번째 쯤 될거라
B : 많이 해와
A : 비양도도 가서 해 오고, 우리 어장에서도 해 오고 
Q : 천초를
A : 예
Q : 천초는 남자 어른들 도와줨지양?
A : 예. 품 줭 그냥 웃트로 영 왕 뎅겨줘



B : 조락에 영 담앙 오는디 뎅겨당 차에 싞어당 장수
Q : 삼춘은 경 막 깊은 물에는 
B : 장수촌디서 널멍
A : 우리 이 한수리에서 제일 고령. 
B : 흐흐흐
A : 예. 고령 잠수고예. 비양도 가면은 문어 우리보다 더 많이 잡아와. 가에서. 그 문어 잡는 

그 기술이 별도로
Q : 잇어
A : 예. 삼춘한티 잇어
Q : 예. 삼춘은 어디 문어 어디 문어 강 잡아 왐수과?
B : 비양도 가믄 그냥 그 앞에 섬에 그 비양도 섬에 바레 영 놀멍 놀멍 뎅기멍 보믄 심엉 잡

아 왐주게. 
A : 자갈, 자갈밭이[자갈바티]
B : 이만이
Q : 자갈밭에. 그디 문어 잇이는 구멍이 있구나
A : 다 알아
B : 사는 구멍이 있어요. 뎅기는, 큰 게 뎅기는 줄 있고, 이것이 여가 바구가, 돌바구가 이렇

게 이렇게 실 거 아니꽈?. 게믄 좀 잔 거 사는 디도 있고, 좀 사름 으믄 큰사름만 사는 
사람도 있고, 허허. 그런 다 그런 것이 있어요

A : 문어 잡는 
Q : 몇 키로까지 잡아 봅디과?
A : 문어? 십, 십오키로? 십오키로, 십키로, 이십 멫키로도 잡았저. 혼자만. 그 협재 금릉에 

나이 드신 분 문어 잡는 할머니들 들어가버리니깐 이제 우리 삼춘만 다니는디예 가믄 비
양도 섬 반쪽은 다 돌주게. 자갈에서. 자갈밧디서 

Q : 헤엄치면서예
B : 예. 테왁 짚엉 뎅기멍게. 뎅기멍. 갓으로 살살살살 뎅기멍
Q : 잘하셤수다. 지금도 많이 잡으큰게예
A : 예. 이제 비양도 이제 구월 일일 해경허면은 갈려고 다 준비헨 놔뒀주
B : 게난 가질디 말지도 모르고 허허허.
A : 문어예, 젤 많이 잡읍니다. 우리 보단 돈 더 벌어. 문어 깝이 이만, 키로(kg)에 이만

(20,000)원이난게
Q : 맞수다게. 그 문어는
A : 그 기술이라
Q : 구멍에 들어 잇입니까, 구멍에? 거믄 호멩이 헤 가지고
B : 예. 호멩이로 영 헹, 영 디서, 요런디서 호멩이로
A : 문어 잡는 호멩이도 길고, 커. 소라 잡을 때 가졍 다니는 호멩이 고 틀려 가지고
Q : 틀려이.
A : 문어 있는 자리에는 저, 물끄럭 코도 풀엉 놔두잖아, 몸에.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
Q : 거 무슨 말인고
A : 이 코 풀엉 놔둔다는 게
B : 사름 으면 코 는덜는덜  것이 몸에



A : 끈적끈적 헌 그
B : 헤영 헌 것이 있는디 모르는 사름은 모르는디, 우리는 알아저
Q : 아
A :문어가 이렇게 다녀나믄 끈적끈적 헌 액체가 코자반에 막 붙어 있어. 솜털 달려 있는 거

추룩. 경허믄 그 근방에 할망 막 아근에 붸려보믄 
B : 문어가 그런 거 안 붙어도 문어가 이렇게 뎅기멍 그 바우가 있을락 허믄 그 뎅기는 어떵 

이상헌 거가 십니다.
A : 조개 껍질도 있고
B : 문어 뎅겨난 질이들이어
A : 게 껍질도 있고, 
Q : 문어를 잘 잡으셤구나게. 문어 잡는 방법, 어촌 계장님한테 꼼 르켜 줍서
B : 잘 심어. 이디도
A : 다신 나신디 할망 물려주켄 헨 돌도 아줘신디, 엇어, 엇어.
Q : 자꾸 잊어불엉, 흐흐
A : 잊어불어
Q : 아, 문어. 문어는 거믄 그게 알인가, 그 희뚜룩헌 게.
A : 알이 아니고 끈적끈적헌 분비물
B : 알, 아니우다게. 
A : 그게
B : 알은, 알은 막 이런, 영, 영 허연 엉덕 소곱으로 들어강 다 붙영 놔둬. 건 심지 안 헙니

다, 난. 심으민 심이 하나도 엇엉. 그 막 새끼 나멍 막 못 먹엉 그거 막 헤나부난, 나 영 
물 물문어 치게. 물문어 같애가지고 껍주기 이런 것이 막 느랏느랏, 허연 못 먹어

A : 문어가예. 
B : 그런 거 안 심읍니다.
Q : 알 나분 거는 
B : 예 예. 알 싸믄 끈나분 거
A : 그, 뭐냐. 고기, 고기가 우리 나라에 저 뭐 찾아 오는 거 있지 안허우꽝? 알 싸레 오는 

거. 거 뭐?
Q : 우리 나라예
A : 어
B : 거 뭣이라
A : 다시 꺼꾸로 올라 왕 알 싸 뒁 죽어부는 거
Q : 연어?
A : 연어 연어. 연어가, 연어같이 알 쌀려면은예 으, 유월, 칠월, 팔월달에, 자기 집을 막 큰 

엉덕이라.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데가 아니고, 엉덕 허면은 여기 게 껍질도 있고, 조개 
껍질도 있고 헌디 보면은예, 천장에 알 싸가지고예, 주렁주렁 주렁주렁 있어, 하얗게예. 
하얗게 있으면은 요렇게 봐가지고 알 푸는 문어면은예 

B : 심지 안 허근에
A : 안 잡아. 안 잡으는디예.
B : 잡아와도 먹지도 못 해
Q : 죽는 건가, 그러면 



A : 그니까 그 자리에서 날 싸뒁예. 알이 부활 헐 때까지 마무것도 안 먹고 헹예, 거기서
B : 힘이 없어
A : 죽어. 죽는데 어떵 허다가 잡아서 보면은 나와 있는 거 죽어가는 거 잡아서 보면은예. 껍

질만 잇어. 다 흐랑흐랑 헤가지고예. 게난 그 문어가 그 주렁주렁 그 꽃같이 매달린 그 
천정에 그 돌 밑에 있는 것이, 매달려 있는 것이, 다 알로 부활할 때까지 문어가 거기서 
지커영 허니까 안 먹엉, 그 연어하고 꼭 같은 거, 알 싸뒁 어디 가부는 게 아니고, 그거 
부활할 때까지 그 돌 밑에서

Q : 지켜
A : 지켜
B : 문어도예 그 알 싸젠허믄 사름 으민 이런 집치 이레 막 멘들어가지고예 안에 쏙 들어

강예, 이런 자갈 같은 거 막 큰 거
A : 막 큰 게
B : 딱 고냥 막아, 집 안에 들어강 막아. 요만 헌 고냥에 톡 막앙 놔둡니다. 경 헹 눈 하나만 

봐져. 영 헹 하나만
Q : 아, 기꽈?
B : 예
Q : 거 몇 월쯤에 경 헙니까?
B : 건 아무 때라도 경 헙니다. 
Q : 아무 때라도
B : 예, 아무 때라도 알 싸
Q : 알 낳는 것도 낳는 시기가 있지 안 헤?
A : 알 낳는 게예. 사월, 사월달부터 경 헐거라. 사월달부터
B : 요멘헌 것도 알 싸. 요만헌 거도
A : 사월달부터 주로 문어는 그 집 짓엉 들어가면은예. 문어 집 짓엉 들어가면은예, 그 앞이 

막 조막만씩 헌 조약돌 자갈 
B : 탁 집을 쌍 막아
A : 막 입구 다 막앙 끔만. 자기 눈만 보일 정도로
B : 눈 하나만 베롱허여. 허허허
A : 게, 그거를 딱 보면 ‘아, 알 싸러 들어간 문어로구나’ 헹 봐긴에 저 안 건드리주게
Q : 경 허여근에 그 알 싸가지고 그게 부화 되는 건 언제쯤
A : 부화되는 것이 그 거의 한 이십일 경 그 정도 되는 거 닮아. 거믄 냉중에 그 문어 잇어난

디예 가보면은 자갈이랑 막 헤난디 가보면은 엉덕만 둥그렁허게 파졍 잇어. 게난 알 싸는 
디도예, 가에 왕 싸, 가예. 깊은 바다속 깊은 데가 아니고 가에 

Q : 경허믄 그 문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 나는 건가
A : 예. 알에서 깨 나는 거. 깨 나는 거는 못 봐신디, 깨 나근에 요만큼씩 헌 거예
B : 알랑 알랑 알랑 알랑 알랑
A : 쪼짝 쪼짝 막 얼룩 얼룩 얼룩 허영 예뻐. 막 예뻐, 색깔도. 경헌 거 저
B : 물고기도 다 먹고 
A : 톳밧우티, 톳밧우티예 쪼작쪼작 안 형 잇이믄 뭐 저 고기 같은 거 와근에 폭 물엉 먹어불

고
B : 경허당 살아나주게



Q : 경허영 살아난 게 문어들이다예
A : 이제 팔월달 되면은 지금 요만씩 헤. 하나에 한 이백그람(200g)정도
Q : 그 정도로 자라가지고
A : 거난 거의 유월달에, 거의 산란허는 거 닮아. 동식물덜이 그 어장에 
Q : 경 헤가지고, 좀 자라면은 아기 되는구나
A : 전복도 유월달 그런 때 산란 헐 때, 전북은 유월달 안에 십일월달인가 시월에 겨울에 허

는디예, 돌 위에 전복이 이렇게 딱 붙어 있어. 딱 붙어 잇이믄예, 요게 껍데기가 뺑뺑 돌
아. 살 붙어 있고, 껍질이 뺑뺑 돌고예 그 구멍 네개 나온딜로 연기 나오듯이 하얀 물 폭 
폭 내쳐. 

B : 그 것이 산란 때여
A : 분수, 분수 뿜어내듯이예. 거난 그게 전복 산란헐 때
Q : 암것이, 암컷이예?거믄 수컷 역할은 아무것도 없네
A : 그거는 몰르고, 수컷이엉 뭐 어떻게, 아, 수컷도 알 싸고, 저 암컷도 알 싸고, 그게 저, 
Q : 그래서 합쳐지는 거?
A : 바닷물 속에서 이렇게 
Q : 합쳐져가지고
A :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돌에 가서 붙으면 되, 그거는 되는 거고, 고기 같은 거 먹어불면

은 안 되는 거고
Q : 참, 거믄 그 패류인 경우는 그 알 합쳐져가지고 껍데기까지 만들어지는게이
A : 예
Q : 참 희안해예. 그 소라인 경우도 마찬가지
B : 마찬가지고, 전복도 마찬가지고
Q : 껍데기까지 만들어지는 게
A : 예. 게난 그게 거의 보면은 이 가에 물도 따뜻고, 해조류가 많은 데 와가지고예 산란헙

니다. 소라도 그렇고, 우리 소라도 뭐 소라 두 개가 이렇게 뭐 업어가지고 뭐, 그 뭐 교
미를 한다거나 뭐 문어가 경 헌다거나 요런 거는 

B : 그런 거는 못보고, 못 봐
A : 이제까지 물질해도 하나도 못 봤고, 그냥
Q : 아주 점잖허게이 아무데나 앉고
A : 그냥 보말만큼 요만큼씩헌 소라가 구멍에 있어예. 잇엉 허면은 그게 차차차차 크면은 바

깟으로 나가근에 이제 잡는디 그런 거 밖에 없어. 전복도
Q : 그 저 저기, 유월 조코고리 보레 나온덴 허는 말 잇잖아예. 
A : 멀꽃
B : 멀
A : 메밀꽃 
B : 멀 갈 때 멀꽃 보젠 나온덴 웃밧디 막 소라덜이 올라온덴 
A : 알 쌀려고, 알 쌀려고
Q : 알 쌀려고 허민, 그게 유월 될 거꽈? 몇월 될 거꽈?
A : 유월, 칠월인가?
B : 칠월쯤 뒈믄 멀 갈지 안혀?
A : 응, 유월 칠월. 지금 한창. 지금 한창 우에 지금예



B : 막 올라와수다게
A : 물 싸믄 그냥 잡을 수 있는 그런 디 구젱기 다 올라 완 잇어.
Q : 알을 나서 올라왐구나게
A : 예. 게난 그게 저 커가면은 물 차갑고, 커가면은 
B : 또 밑으로 내려가고
A : 밑으로 싹 내려가고. 막 소라도 빨라, 바다에서 도망치는 거
Q : 거믄 가네가 몇 년 정도 되어사 잡을 철이꽈?
A : 가네 한
Q : 한 삼년 된 건가?
A : 올 리 새끼 깨운 거 우리  거 잡아당 들이쳥 놔두믄, 크는 거 보믄 
B : 재개 커
A :  일년, 일년
B : 이년만 뒈믄 막 이만썩 험직허여
Q : 아, 이년 뒤에
A : 어 이년 되믄 칠센치 이상 될 거 닮고예. 일년 되면은 
Q : 아, 경 작은
A : 한 삼, 사센치정도. 게난 그거는 조쿠젱기. 이 조쿠젱기가 여름에 저 
B : 젠젠 거. 이추룩헌 거
A : 이제 이제 시월달 되면은 
B : 잡아당 들이치고
A : 이만큼 헌 것이 십이월달 일월달 되면은예 큰 것이 되어. 게난 칠센치 이상 되어가면은 

일년에서 일년반 정도 
Q : 일년반 정도
A : 예
Q : 거믄 그 가네 잡젠 허믄 여를 돌아다념수과?
B : 예. 여를 여레
Q : 여로?
A : 바당에, 여도양 
Q : 어디 구젱기덜이 하?
B : 요 꼭데기도 싯고, 이런 이런 굴렁에도 싯고게
A : 하옇든 저 
B : 이런 돌멩이덜 신디가 싯고게
A : 먹이가 많은 데, 많은 데가 있고예
B : 구제기도
A : 저, 무신것고, 여도 펜펜헤영 이렇게 구멍 가랑쳉이 있곡 그런 데가 있지예, 이렇게 민짝

헌 디는예
B : 잘 엇어
A : 옛날에는 
B : 감태 실 때
A : 감태가 막 난 때는 감태에도 
B : 감태에도 아져났주게



A : 감태 밑에 뿌리에도 붙엉 있고
B : 막 늙엉 이런 것도 감태에도 붙엉 잇어나신디
A : 그런 감태가 엇어 버리니깐예 그런 데는 엇어
B : 여에, 여에
A : 여름 나가면은 감태, 저 소라가예 물이 뜨거우니까 돌 밑으로 다 숨고, 지금 시월달 되면 

우에 다 올라올 거. 시월달 되면 
Q : 올라왔다 멸월 달 되면 내려 갈 거라?
A : 몇월 달 되가믄, 한 삼사월 되가면은예, 
B : 삼사월 뒈가면은 엇입니다
A : 육지, 육지 땅에 봄 나긴에예. 허면은 바다에도예 봄이 되어가지고 그게 돌멩이 색깔하고, 

소라 색깔하고 
B : 같아
A : 같아불어, 색깔이.
B : 자세히 봇 봐
A : 변해가지고예. 경허면은 
B : 안 잡아 가
A : 우에 소라가 잇어도 구분을 못 허여
B : 새 풀 나가믄게
Q : 거믄 아니지만 못 잡암구나
A : 응 새 풀 나민
B : 새 풀 나가가민 
Q : 삼월달 되가믄
A : 예, 새풀 나가믄, 이 시월달 십일월달은예 이 태풍 왕 여름에 저 파도 쳐불곡 허믄 깨끗

허믄 여가 잡풀이 없으니깐예 소라 색깔하고, 그 암반 색깔허고, 
Q : 같아불고
A : 틀리리깐예 소라가 쭈작쭈작 쭈작 있는 거 
Q : 보이고
A : 보영 잘 잡아지는데, 봄 되어 가면은 삼사월 되가면은 미역도 날려고 바다에 이제 변허고 

경 헤가믄 소라도 그 색깔로 변해불어. 자연에 그 바다 속 자연에 맞추면서 이 해조류도
예, 소라같은 거랑 경 맞추멍 사는 거 닮아

Q : 여기는 소라, 작년에 작업 물량이 어느 정도 됨수과?
A : 작년에, 우리가 한  칠천
Q : 칠천 톤, 칠천톤이지?
A : 칠천키로
Q : 칠천키로?
A : 우리 잡아 온 거, 잡아 낸 것이 칠천키로
Q : 칠천키로예. 해녀 멫 분 되셤수과?
A : 해녀
B : 해녀 멫 분 안 됩니다. 바당이 아부난
A : 스물한사람
Q : 스물한사람 허면 한사람이 삼백오십키(350kg)로, 삼백오십키(350kg)로면 음, 석달동안 잡



을거냐, 이. 거믄 삼백오십키(350kg)로 석(3달) 허믄 한달에 한 멫 일씩 가지, 한 열흘?
A : 한달에 겨울에는 열흘 작업 못허여. 삼일 허믄 그자, 삼일 허는 날도 있고예. 일주일 헐 

때도 있고예. 이제 시월 십일월달은 많이 허는데, 일월달, 이월달은예 
Q : 칠천톤(7000)이면은 한 사람이  삼백오십키로(350kg) 톤이 아니고, 키로니까  삼백오십키

로니깐, 어 삼백오십키로를 석에 나누면 백키로썩 허고, 열흘, 한달에 열흘 헌다헤도  
삼백오십일이니까 열흘이면... 강 얼마, 몇키로씩 잡아야 될거꽈?

A : 처음 해경헐 때는예
B : 경허난 다, 다, 다 으진 안 허주게. 사람이
A : 삼, 사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, 칠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, 
B : 예. 사름이 르질 안 허주게
A : 뭐 오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예. 또 한 이십키로 하는 사람 있고
B : 십키로도 헹 나는 사름 있고
A : 보편적으로 그렇게 허는디
Q : 삼십키로만 잡는덴 헤도, 
A : 예. 
Q : 삼백 열흘,  열 이틀 
A : 거난 해경 헤근에 한 이 삼일은
B : 우리 앞 바당은 넓지 안 헙니다게
A : 비양도 가면은 
B : 비양도 주로 가는 때문에
A : 주로 삼 사십키로씩 잡아 와예. 잡는 사람은 비양도 가는 사름은. 경헌디 또 소라 바당
Q : 삼십키로 허면 거믄 
B : 돈은 하지 안허여
A : 십오만원(15만원)
Q : 십오만원(15만원)예.
B : 돈은 하지 안허여
Q : 십오만원 좋은 거 아니?
A : 아니, 좋긴 헌 건데, 돈 십오만원
Q : 작업 헌거 비해서 많지 안지예
B : 돈은 하지 안 혀. 키로수는 세어도 돈은, 돈 갯수는 하지 안 허니까
A : 게, 오천원이니깐예 십오만원도 많은데 그게 이제 남의 밭에 가서 일당으로 하면은 많은

거주예. 경헌디 그게예 계속
Q : 작업을 안 해가지고
A : 한 열흘이상 계속 작업을 허면은 그게 돈이 되는디, 이틀 갔다 왕 놀고, 하루 갔다 왕 놀

고
B : 룬덜 가졍 해녀가 보름만 물질 허면은 그 돈을 다 어떵 허여
Q : 맞수다
B : 다, 못 벌어. 너무 많헤. 멫 일 안 가도 돈 버는, 갯수는 
Q : 게메. 여기 한수리 바당은 막 좋은 편인 거 닮아
B : 경헌디
A : 예. 비양도가 잇인 때문에 돈 벌엉 살아. 우리 



B : 비양도가 잇어부난 해녀덜 돈 벌엉 왐주. 우리 앞바당에선 돈 얼마 못 법니다.
A : 미역도예. 비양도가 미역도 키로에 천원씩 헤가지고 한사람이 거의 천사백 오백 그 정도 

벌어서
B : 경 벌었주. 올리추룩 하영 벌진 안 허고
Q :  미역 헤가지고예
B : 예
A : 키로에 천원씩, 막 식당 같은디, 또 청파래도 천키로 이천키로 저 받으레 오고예
Q : 우미는?
B : 성게도 올리추룩 많이 난 때가 엇고
A : 우미는 키로에, 올리는 작년에 보단 천초깝이 저 고정적으로 삼년까지는 고정적으로 이제 

만 천원 입찰을 했는데, 넘은해만큼 천초가 안 좋안에 해걸이 헤가지고, 건데 올해도 뭐, 
열, 열 두개면은 하나에 

Q : 삼십키로니까
A : 삼십키로씩, 열두마대 허면은 
Q : 삼십만원
A : 어. 한 푸대에 삼십만원이니까
Q : 
A : 삼백
Q : 사백 
A : 어, 사백 
B : 얼마, 멫 일 안 헹 경 헸주게
A : 작년에는 나도 열 몇 개 허난 한 오백 얼만가 되었는디, 올해는 아홉개, 젤 하영 헌 사람

이 올해 열 두개. 게도 깝이 좋으니깐예, 여름에예
Q : 맞수다게
A : 그 그거 여름에 지금 이제 그 천초 헹 난 지금 돈 나오니깐
B : 헤헤헤헤
A : 바당 갖혀불엉 놀 때, 그게예 제법 그게 
Q : 천초로예
A : 예. 천초로 헹 용돈 쓰곡예. 여름에 그 막 풀 덖어져근에 소라도 안 보이곡 헐 때는 미역 

헤가지고예. 미역  사름이 이백키로씩 막 허면은 돈 잘도 많아. 그추룩 허영 허고. 성
게도 올해 깝이 성게도 일키로에 구만원씩 허니깐 

Q : 일키로에 구만원씩 허난예. 그것도 한 보름 
A : 보름 안 현. 성게가 제일 오래 작업헷지, 올해?
B : 올해 하영 헷주
Q : 성게 올해 많읍디과?
A : 거의 백키로 이상, 백키로 이상
Q : 여기 성게 많이 남져예
A : 예
B : 하영 납니다. 비양도서 주로 허고, 우리 앞바당 아니 여믄디 거 헤당 컸당
Q : 백키로믄 얼마니, 구십만원?
A : 거의 천만원치 벌었주



Q : 아니 구백만원. 천만원. 성게가 
A : 이 팔십 난 할망도 성게 막 일키로씩 이키로씩 헤신디. 거난 성게 허면서 돌 일리면은 오

분제기도 나오믄 떼곡, 문어도 잡고, 고동
Q : 해삼은 어떵 헴수과?
A : 오동이, 잡동이, 해삼도 우리 초동에는 이만원씩 팔다가 냉중에 방류헌 것덜 다른 디서 

헨 나오니까 만오천원, 
Q : 여기는 방류 안 헴수과?
A : 방류헌 거 일찍 잡안 앗주게, 우린
B : 일찍 잡안 아부난 엇어
Q : 해삼은 얼마만큼 헌 거 가져단 방류헴수과?
B : 아이고, 요멘헌 거
A : 삼센치
Q : 그 삼센치짜리는 얼마만큼 키운 거지?
B : 얼마사 헤, 요만이 허믄 
A : 그게 이년은 키운 거
Q : 아, 삼센치짜리가. 
A : 응, 이년
Q : 그러면은 몇 년 놩 잡을 건고예?
A : 삼센치 짜리가예. 어, 우리 바당에 왕 허면은 한 이년, 이년 키우면은예 한 백그람에서 

백오십그람. 거 우리 주먹만씩, 게난 또 작은 거는 또 골라근에 바다에 
B : 들이치곡
A : 들이치고
Q : 아, 이년을 여기 왕 더 키와야 될로구나
A : 예. 
B : 거 바당에 놔근에
Q : 거 이년짜리 가져다근에 이년을 더 키와야 될건게
A : 예. 방류. 방류 허면은 딱 그 어장에 못 들어가게, 개인적으로 못 들어가게 우린 헤여. 전

복 방류한 디고예
Q : 이년동안?
A : 예. 이년동안. 거난 소라만 공동으로 거기 가근에 잡아당 소라만 공동으로 작업허영 앙 

같이 공동으로 분배허고
Q : 거믄 해삼도 그때 공동으로 허영 한꺼번에 잡겠네
A : 예. 해섬도 그러면은 나올 때 잡게 되면은, 이제 작은 거는 안 잡고 큰 걸로만 잡앙. 경

헌디 해삼은예, 아나불어. 클수록 바깟더레 나가불어
Q : 아, 바깟더레마씸
A : 거난 방류헹 놔두믄 방류헌 자리에는 요렇게 잘잘헐 때는 돌도 뒤집엉 보면은 막 요만씩 

헌 크기는 막 잇이는디, 냉중에 클 때는 모래밭으로 쑥쑥
B : 엇입니다. 다 나가
Q : 아, 모래밭으로
A : 예. 경 헤근에 저 개인으로 그디 해섬 주위에 수원도 들이치고, 우리도 들이치곡 허믄 가

운데 막 모래밭에 나왕 뒹글엄시면은 이제 



Q : 잡아오곡
A : 잡아오곡. 해삼은 쓰레기통 있는데 잇어. 쓰레기통 있는데
Q : 게메 그렇다고 허드라고예.
A : 으, 쓰레기통 있는데
Q : 쓰레기 먹을게 있어서 그러지예
A : 예. 그냥 그 안게, 제주도 말로 허면은 우리 해녀덜이 안고망 안고망 헌 것이 파도 쳐가

지고 감태든 모자반이든 무신 그런 게 싹 이렇게 밀려오는데 
B : 어중간헌 데, 지저분헌 데게
A : 게난, 그 해섬이 발이 없어가지고 딱 붙으지도 못 허니깐 
Q : 흥글쳐가지고
A : 파도에 흥글쳐가지고 그런 안고망에 들어 오는데, 그런 파도 치는 데는예, 물이 밭에 밭  

갈아 논 거치 고랑이 생겨 잇어. 예, 모래밭에예. 그런 고랑에. 고랑에 이제 죽 죽 나왕 
뒹글멍 잇이면은 이제 그거 가근에 막 줏어 오고. 돌 구멍에 뭐 숨곡 그런 거 없어. 겨울
나면 무조건 해섬은 나왕 뒹글당 겨울 파도 쳐불믄 그냥 그 이영 뭐영 올리는 그런 

Q : 경헤도 가이 움직이지 안 헙니까, 지대로?
A : 움직여
B : 무사, 움직입니다게
A : 움직여도 돌 밑에 안 들어가고, 겨울에는 바깟덜로만 다니당 보난 그런 파도에 막 뒹글쳐

불주게
Q : 막 늙은 것들도 있고예
A : 예
B : 예게. 큰 것도 있고게. 요만헌 것도 있고
A : 해삼예. 
B : 눈으로 안 붸여
A : 여기 한수리 그 방파제 가면은 칠백그람, 오백그람 이상 뒈가믄 막 이만큼 헤예. 거믄 질

겨. 맛이 없어. 막 커근에 헹 삼백그람예. 경 안 허믄 
B : 커신 커신 딱 맞쳐
A : 백오십그람 이백그람 해섬이 제일 맛있어. 
B : 것이 맛있어
A : 부드럽고
B : 부드러와
Q : 게 저기, 토렴허믄 경 헤도 쎄어
A : 아니, 그러니까 물 끓여가지고 토렴헤근에
B : 토렴허믄 안 쎕니다게
A : 거니까 그런 큰 거는 배 딱 갈라서 보면은 내장, 
Q : 미
A : 그게, 그게 맛있주
Q : 맛있어? 미가
A : 작은 거에는예
B : 내장이 작고게
A : 작고



Q : 경헌데 날 채로 팔아버리니까 거 미를 뭐 헐 수 잇우과? 옛날에는 어떵 헤나수과?
A : 옛날에는 여기 상인덜이 사다가예. 자기네 집에 가근에 배 따가지고 삶고, 소금 간 헷다

가   배 따근에 그 내장을 끄집어 내가지고 그거를 헹 동문통 시장에서 경 헹 팔고, 
그렇게 헤신디, 이제는 전량 막 식당 가던지예, 그냥 왕 사가곡, 

Q : 아, 옛날은 소금에 다시 소금을 허여, 해삼에?
A : 예. 삶앙 그 소금 헤근에 그추룩 
Q : 삶앙 소금 간을 허여?
A : 소금 간. 거믄 삶으믄 요만큼씩 헌 거 헤근에
Q : 말리기도 허곡
A : 일본더레 막 그런데로 막 보내났주게
Q : 말리기도 허고?
A : 그거 지금예. 백오십그람  먹기 존 거 백그람 짜리는 삶으믄 요만큼씩 벡이 안 허여
B : 삶을 필요 없어
A : 요만큼 벢이 안 허고, 
B : 엿날에야 경헷주
A : 삼백그람 이상 오백그람 된 이만큼 큰 질긴 거 그런 건 삶으믄 한 요, 요정도 
Q : 경 헹 그걸 말려? 소금에 절여? 
A : 소금에 이제 묻었다근에 그 무신 거 헹 가고
Q : 중국집 같은데서 쓰는 거지예
A : 예. 경 헹 가고, 우리 저 육지서 성게 헐 때도 일본더레 가는 거 보니깐예. 소금에 버무

련에 일본더레 나가
B : 야식헤서, 야식헤서. 토록토록허게. 안허믄 꼼 흔닥허게예. 소금 야실 성게도 허믄 그 

곽에다 담으멍 꼼  오실오실허게
A : 옛날에는 이 한림도예 그 일본 수출허는 사름 잇어나수다. 성게 받아다근에 곽성게 영, 

영 헤영 세개씩 놩 요렇게 뒈게 헹 톡톡 엎어. 경헤넨에 오십그람짜리 백그람짜리 
B : 설탕닮은 거, 소금도 막 설탕 닮은 거 허영, 야식 우틸로 야식헤사
A : 껍질로 사다근에 자기네덜 대로 까근에 그추룩 헹 가고, 신창에서 그 영배 아저씨가 경 

헹 헤신디 지금은 안 헤여. 지금은 다 깡예. 
B : 그런 거 보단 그냥 는 것이 낫으난게 그런 건 별로고게
Q : 그런 것도 없잖아.  것도
B : 예게. 이제 깡  것도 엇인디 그거 헐 수출 갈 것이 시냐?
A : 올해는 성게가 엇언. 
B : 엇주
A : 저예. 물졸이가 틀려졌는가, 성게는 많이 잇인디 여물이 엇언. 게난 놔뒀다근에 조물게 조

물게 더 엶건 조물게 허단 붸려보난 
Q : 다른 디 좋게 해불었덴 허멍
A : 다 알 싸불언
Q : 다른 디 좋게 헸덴 허멍
A : 예
Q : 알 싸불언예. 그다음에 해삼은 되고, 문어도 되고, 보말은 어떤 식으로 헴수과, 요즘은?
A : 보말은 우리 동네는 일 년에 한 번씩 꼭 해경 헹 잡아



Q : 아, 해경 헹 잡읍니까?
A : 예 해경 헹 잡는 디, 수들이 보말예. 제주도.
Q : 수들이라도
A : 수들이 보말인디 그게 올해 키로에 오천오백원씩 헤영
B : 올린 오천오백원
A : 고예. 이 할망도 올린 보말 하난 삼십오키로 허연. 할망도. 우린 하영 헌 사름은 한 오

십오키로, 오십키로, 뭐 이십오키로
Q : 그거는 까서 팔멘?
B : 엇우다. 그냥 채
Q : 날 채로
B : 나 , 엇엉 못 아. 건 식당이
Q : 식당에서 그 사람도 까야 될거 아닌가
B : 삶앙 지네가 깡
A : 아, 거 삶아근에예, 스끼다시로 나가
B : 스끼다시로 다 나감신가
A : 게난 보말 나는 디가 이 조무는 디가 우리 한림 수협 관내는 우리 동네벢이 엇어. 
Q : 어느 바당
A : 우리 이디 여기 여기 한수리 바당
Q : 으, 한수리 이 에예
A : 예. 예. 벢이 엇언 허난에 옹포서도 식당허는 디 바다이야기도 왕 아주렌 허난 거기도 

백키로, 우리 한수리도 식당 세군데니깐예 군데서 오백키로씩 주문 들어 왕 사불주게. 
거난 그 어른네는 삶아근에 스끼다시로 나가

Q : 그 해산물 많이 나는, 예들 들면 구젱기가 많이 나는 여라든지 이런 데 잇우과, 여기 한
수리 바당 중에?

A : 예
B : 구젱기도, 구젱기도 가는 질이 잇어. 가는 질 엥기는 사름은 하영 허곡, 욜로 가분디 요디 

든 사름은 얼마 못 허곡. 요로 들엉 허허허허. 가는 사름은 엥긴 사름은 해경허곡, 하영 
허고

A : 이렇게 둥그렁 헌 겨가 바다속에 잇어도예. 
B : 다 싯질 안 허고
A : 왼쪽으로 소라가 많이 먹는 데가 있고, 오른쪽에는 하나도 없는 데가 있고, 
B : 같은 여라도
A : 예. 건데 둥그렁 헌 여라도 여가 딱 보면은 감태도 있고, 뭐 미역도 조금 나 나곡, 영헌 

여에는 그 저 엉성 엉성 엉성 엉성헌 이런 데는 소라가 숨어가지고 있고, 그냥 요쪽으로
는 펜펜헌 암반, 요런 데는 

Q : 번찍
A : 번찍 엇고. 거난 여와하나에 세사름이 강 들어도 재수 좋안 오늘 하영 햇저 허는 사름은 

소라 먹는 쪽에 든 사름이 하영허고
Q : 거 아는 사람이라
A : 게난 
B : 재수가 엇어, 요디 들곡, 요디 식곡 허민



A : 여 앙 해경허영 가면은 그 먹어난 여에 가면은 이쪽으로 가야 소라가 있고 항상 없어. 
이 엇어난 여에는. 거난 여를 앙 가도예, 빨라야 되어. 그 소라 먹어난 디를 앙 가야

Q : 맞아
A : 먹어난 디를 앙 가야. 경허난 영 보면은 그런 디 소라 같은 거, 물건 은 거 있는 지

형이 영 보면은예. 여가 엉상 엉상 엉상 엉상. 그런 돌 고망같은디 소라 새끼덜이 들어 
강 거기서 컹, 숨어질 수 있는 그런 데가 주로 있고, 이렇게 펜펜헌 디는예, 엇어. 

B : 뭣이던지
A : 경허고 영 파도치는 데
B : 뭣이던지 엿날만이 물건이 엇우게게
A : 막 파도쳐난 데가 
B : 엿날만이 물건이 엇어
A : 수심 깊은 디 것이 웃터레 올라오고. 꼭 은 연디도 저쪽에 든 사름은 못 잡고, 이쪽에 

든 사름은. 경허믄 “야, 거기 잇어” 허믄 “엇어” 허믄 손으로 영 영 영 영 허믄 이제 신
호허믄 와근에 헹 잡고, 

B : 엿날에는 무신거 허믄 그냥
A : 문둥이 막 발로 아나수게
B : 아나곡, 옷 안 입엉예. 우리 고무옷 엇인 때, 물질 배울 때, 헤 뎅김은 어멍네 은 사

름은 상좀수 아니꽈? 우린 애덜 아니꽈 허믄 히어가당 보믄 전복이 이만썩 헌 것이 붙
어. “아오게, 전복 떼 줍서, 전복 떼 줍서” 막 경 허멍 헤났주게. 경헌디 어떤 때 강보믄 
막 두개, 시개도 막 붙엉 시어. “이디 붙어수다, 붙어수다” 허믄 “어디고, 어디고” 허멍 
“나아덜, 못 조무는 놈덜” 허멍 할망덜 경허멍 떼 줘나신디, 그런것이 엇입니다. 이젠. 흐
엉가다보밍 영 영 허민 이런디 턱 턱 붙엉 시민 이만썩

Q : 옛날 생각허믄 생각만 헤도 좋켜
A : 암전복, 마드렛 전복이엔 헤?
B : 마다리
A : 마다리 전복. 전복도게 시볼트 전복이어,  참 전복이어. 
B : 잘도  전복 하나신게 
A : 노랑 헌 떼엉 노랑헌 거는 
B : 그건 약 전복
A : 약 전복이엔 허고, 
B : 암전복
A : 막 전복 하나 떼주렌 허영양, “삼춘 이디 전복 잇우다. 떼 줍서” 허믄 떼어 주믄양, 이거 

전복이다 춤 탁 바꽝 머리 삭 삭 씰어 가. 
B : 이녁도 붙으렌
A : 자기도 이제 거 재수 좋앙 헤 주렌 그추룩 허멍
B : 경 헤나신디
Q : 경 허여근에 바로 줘불고
B : 떼엉 줍니다게. 줘, 할망, 어른덜이 우릴 
A : 왕 떼믄 춤 바꽉 머리 쓸엉 우리신디 막 허영 주고
B : 미창 잇일건디 우린 빗창도 엇고게 골갱이만 들엉게 전복 싯저, 전복 싯저 허믄게 부여난

게. 그 사름덜 지네가 강 헐 건디 우리고라 떼 도렌 헌 말



A : 전복도예 있는, 잇어난 디가 전복도  있고, 여  하나늘 가져도 잇어난 디가 있고, 
B : 아이고, 엿날에는 
A : 아이고, 그 숫전복이엔 헌 거는이 살이 우에가 꺼멍헤. 그거는 말전복이엔 헌 거는예, 돌 

밑에 돌 밑에 막 영 헌 엉덕에 고기 사는 엉덕에 그런 디 잇어예.  경헨 그런 디 잇인디 
그런 거 떼지 못허믄예 돌을 이제양 막 불러. “삼춘 여기 전복 셔. 돌 일리게” 형 우리 
경헸지양. 서이 돌 일리리단양 

B : 야이, 전복 하나 봔 돌 일리리당 
A : 이만한 거 전복 봔양 
B : 이제 으민 일렸주게, 그 돌을 
A : “삼춘, 여기 전복 잇인디 못허크라” 경허난 또 이제 덕자엔 헌 아이허고 서이라 완 일리

난양
B : 큰돌인디 일단 
A : 목 일련 내부난 
B : 파싹 모산 모사젼
A : 파싹 헤져라. 아이구. 경허연양 바당 소곱에서도양 재미나게 경 헨 작업허여. 경허고 치 

게난예 다른 영 우티 뜨민 자기 돈 벌 거 갈라주지 안 헙니다. 그런 바다에는양 돌 하
나 봥 ‘여기 전복 있다. 전복 있저’ 허믄 저쪽으로 강 또  사름이 봥 ‘나도 여기 붙었
저’, 허여근에예

B : 경 헤나신디 이젠
A : 경허영 떼곡 허영 해녀덜이 경허여신디 ‘난 여기 두개다이. 넌 거기 하나지’ 허멍  돌 

아래서 경허멍 떼어신디 
B : 이젠 엇어
A : 이젠 엇어


